
한글	맞춤법	이해와	실용

한글	맞춤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글을	올바르게	표기하기	위한	규범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
의	대원칙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입니다.	이는	발음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의미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어법을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제1장	된소리와	거센소리의	표기

한글에서	된소리는	매우	중요한	음운	현상입니다.	된소리를	표기할	때는	반드시	된소리	글자인	ㄲ,	ㄸ,	ㅃ,	ㅆ,	ㅉ을	사용해
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끔'이라는	단어를	'가금'으로	쓰는	것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된소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음소
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기해야	의미	전달에	혼선이	없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떻게'와	'어떡해'의	구별입니다.	'어떻게'는	부사로서	방법이나	상태를	묻는	말이고,	'어떡해'는	'어
떻게	해'가	줄어든	말입니다.	따라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을	때는	'어떻게'를	써야	하고,	"이걸	어떡해!"라고	당황
스러운	상황을	표현할	때는	'어떡해'를	씁니다.

받침이	있는	말	뒤에	'-이'나	'-히'를	붙일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ㅅ	받침	뒤에는	'-이'를	붙입니다.	그래서	'깨끗이',	'빨갛
이',	'따뜻이'가	올바른	표기입니다.	반면	ㅂ	받침이나	ㄱ	받침	뒤에는	대체로	'-히'를	붙여서	'급히',	'밝히'와	같이	씁니다.

제2장	사이시옷의	이해

사이시옷은	합성어를	만들	때	두	단어	사이에	들어가는	ㅅ을	말합니다.	사이시옷을	적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순우리말과	순우리말이	결합하거나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할	때입니다.	둘째,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ㄴ	소리
나	ㄴㄴ	소리가	덧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코'와	'등'이	만나면	'콧등'이	되고,	'이'와	'몸'이	만나면	'잇몸'이	됩니다.	이는	뒤의	소리가	된소리로	변하기	때문
입니다.	또한	'뒤'와	'마당'이	만나면	'뒷마당'이	되는데,	이는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곳간',	'셋방',	'숫자',	'찻
간',	'툇간',	'횟수'	이	여섯	개	단어만	사이시옷을	씁니다.	이	여섯	개는	반드시	외워두어야	할	예외	사항입니다.

제3장	띄어쓰기의	원칙

한글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은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씁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학교에
간다'에서	'는'과	'에'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씁니다.	의존명사는	반드시	띄어	써야	합니다.	'할	수	있다',	'먹을	것이다',	'갈
뿐이다'와	같이	'수',	'것',	'뿐'	등의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어	씁니다.

보조용언도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먹어	보다',	'가	버리다',	'않아	하다'와	같이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를	띄어	씁니
다.	그러나	'한번'과	'한	번'은	구별해야	합니다.	'한번	해	보자'에서	'한번'은	부사로	붙여	쓰고,	'한	번	만나자'에서	'한	번'은	수
관형사와	단위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

합성어와	구의	구별도	중요합니다.	'한몫하다'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쓰지만,	'한	몫	챙기다'는	구이므로	띄어	씁니다.
'며칠'은	하나의	단어이므로	항상	붙여	씁니다.	'몇일'이라고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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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주	혼동하는	표기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왠지'와	'웬지'입니다.	'왠지'는	'왜인지'가	줄어든	말로,	이유를	모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왠지	오늘은	기분이	좋다"와	같이	씁니다.	반면	'웬'은	'어떤'이라는	뜻으로,	"웬	사람이	찾아왔다",	"웬만하면	참
아라"와	같이	씁니다.	'왠지'	하나만	'왜'와	관련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웬'을	쓴다고	기억하면	편합니다.

'되'와	'돼'의	구별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간단한	구별법은	'하'를	넣어보는	것입니다.	'하'를	넣어서	자연스러우면
'돼'를	쓰고,	부자연스러우면	'되'를	씁니다.	예를	들어	"안	돼"는	"안	해"로	바꿀	수	있으므로	'돼'가	맞고,	"되는	일"은	"하는
일"로	바꿀	수	있으므로	'되'가	맞습니다.

'금세'와	'금새'도	자주	틀리는	표현입니다.	'금세'는	'금시에'가	줄어든	말로	'지금	바로,	당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금세	끝
낼게요"와	같이	씁니다.	'금새'라는	단어는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가'를	'댓가'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대가'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5장	준말과	본말의	관계

준말을	쓸	때는	본래의	형태를	생각해야	정확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는	'무엇이라고'의	준말이므로	'머라고'가
아니라	'뭐라고'가	맞습니다.	'거예요'는	'것이에요'의	준말이므로	'거에요'가	아니라	'거예요'가	맞습니다.	이처럼	준말을	쓸	때
는	원래	형태에서	어떻게	줄어들었는지를	생각하면	올바른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했대'와	'했데'의	구별도	중요합니다.	'했대'는	'했다고	해'가	줄어든	말로	전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철수가	숙제를	했
대"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반면	'했데'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제6장	외래어	표기의	원칙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국립국어원이	정한	외래어	표기법을	따라야	합니다.	외래어	표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쥬스'가	아니라	'주스',	'쵸콜릿'이	아니라	'초콜릿'이	맞습니다.	또한	외래어는	가능한	한	원
음에	가깝게	적되,	한글의	음운	체계에	맞추어	적습니다.

'도넛'은	'도너츠'나	'도낫'이	아니라	'도넛'으로	씁니다.	'케이크'는	'케익'이	아니라	'케이크'로	씁니다.	이처럼	외래어는	정
해진	표기법이	있으므로	사전을	찾아보거나	국립국어원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7장	문장부호의	올바른	사용

문장부호는	글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는	문장이	끝날	때	사용하며,
다음	문장과는	한	칸을	띄웁니다.	쉼표는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나	문장	중간에	잠시	쉴	때	사용합니다.	가운뎃점은	열
거된	단어들	사이나	공동	저자를	표시할	때,	날짜를	구분할	때	사용합니다.

따옴표는	대화나	인용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데,	큰따옴표("	")는	직접	인용에,	작은따옴표('	')는	강조나	비유적	표현에	사용
합니다.	괄호는	부가적인	설명이나	설명을	덧붙일	때	사용합니다.	이러한	문장부호를	적절히	사용하면	글의	가독성이	높아지
고	의미	전달이	명확해집니다.

맺음말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정확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자주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맞춤법	사용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글쓴이
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국립국어원	한글	맞춤법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유롭게	배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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